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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부

“어쨌든 집 문을 두드려라!” 저는 사노 신이치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. 듣고 싶은 말

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발을 옮기면서 정보를 얻으라고 배웠습니다. 스

무 번째 집에서 얻을 수 없을 때, 스물한 번째 집에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

니다. 언젠가는 신이 도와줄 것입니다. 그 신을 ‘취재의 신’이라 부릅니다. (중략) 글

을 쓰려고 할 때 좋은 글을 쓰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고, 머릿속에 쌓여 있는 말들

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. 어렸을 때 부른 노래를 지금도 자연스럽게 흥얼거릴 수 있

는 것처럼 감동받은 책의 내용은 지금도 떠올릴 수 있고, 글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

경우는 저에게도 있으니까요. 더군다나 똑같은 내용의 취재를 할 경우 선배의 글을 

읽고 참고하게 되는데, 이럴 때 선배의 관점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제가 알았

든 몰랐든 아슬아슬한 부분은 있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작가에게 오리지널리티는 

생명입니다.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
―야스다 고이치와의 좌담 중에서

이 책이 ‘금서’판정 받은 다음부터 민간에서는 천만 권에 달하는 각종 ‘해적판’이 여

기저기 퍼졌다. 당시의 정부는 언론매체에 ‘금지령’을 내렸지만, 다행스럽게도 새로 

출범한 중앙정부는 우리가 책을 통해 호소한 문제점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큰 관심을 

보였다. 그 문제들 중 얼마간은 이미 해결되었다. 예컨대 2600년 동안 내려온 ‘황량

국세’로 불리던 농업세가 폐지되면서 현재의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농업세를 내지 

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경작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―천구이디와의 대담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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